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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s professional identity,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personality types of dental 
hygienists, and identifies factors that impact job satisfaction. The aim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for each personality type, which consequently contribute toward improvement of job satisfaction in dental 
hygienists. Methods: A total of 215 dental hygienists working at dental hospitals and clinics in the Seoul and Gyeonggi provinces 
were ask to fill an online survey from June 20 to 30, 2022; of these, 214 surveys were consider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dental hygienists was correlated with resilience (r=0.750) and job satisfaction (r=0.452), and resilience 
was correlated with job satisfaction (r=0.539) (p<0.001). The factor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was resilience 
(β=0.495) (p<0.001). Conclusions: In order to improve the job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ist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test that can identify individual characteristics. Accordingly,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 customized education program to 
improve professional identity and resil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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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병원의 대형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증가,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료계의 변화에 따라 병원의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1]. 치과의료기관 또한 대형화와 전문화되어감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 및 역할의 요구도는 보다 높아져 업무에 대
한 정신적, 육체적 긴장과 부담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장과 한[2]의 연구에서도 치과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치과위생사의 위치가 높아질
수록 역할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하여, 건강한 사회활동을 위해 개인의 감정이나 성격 등을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MZ세대(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의 사회활동에서는 개인의 성격을 더욱 상세하게 묘사하는 성격유형검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3]. 성격유형검사는 개
인이 가진 성격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자기 인식을 돕는 도구[4]로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 확대되면서 개개인의 심리적인 고립감이 커
져, 사회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많이 활용된다[3]. 성격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적인 특징으로 감
정, 사고 및 행동양식을 포함하고 있어[5],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MBTI성격유형검사를 개발한 Katherine과 Isable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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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유형을 인지함으로써 자기인식과 함께 자신을 통제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4], 조직에서 구성원의 성격을 인
지할 경우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족, 조직풍토, 근무동기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조직의 목표달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6]. Frienman 
과 Rosenman[7]은 개인의 성격을 A형과 B유형으로 분류하였고,  A유형 성격의 경우 B유형에 비해 포부와 성취수준이 높고 시간에 대한 압박
감, 분노나 적대감 등의 행동적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B유형에 비해 쉽게 수면에 들지 못하여 수면시간도 짧고 수면 시 스트레스도 더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A/B 성격유형을 활용한 선행연구[9]에서도 병원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A형 성격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직장 내에 성격유형별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변화 속에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10], 개인의 정체성 확인과 더불어 전문직으로서의 정
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직 정체성은 체계적인 학식과 장기간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 전문적 직업을 가진 자가 사회에서 개인의 전
문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11], 전문직 정체성이 직무만족도와 상관성을 가지거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11,12]. 또한, 전문직 정체성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도 높아져 스트레스나 소진이 감소된다는 보고도 있다[2].

회복탄력성이란 개인이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이에 적응하고 성장하게 하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하며[13], 회력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높으며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할 수 있다[14]. 회복탄력성이 높은 치과위생사는 어려움
이 생길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극복해내고 더욱 성장한다고 하였고[15], 치과 진료의 질 향상과 직무만족
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4,16]. Kutluturkan 등[17]은 회복탄력성은 훈련 및 교육을 통해 후천적 습득이 가능하다고 하여 회복
탄력성 향상을 통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전문직 정체성과 회복탄력성이 강화되면 스트레스가 감소되면서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고, 조직구성원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여 맞춤형 교육 및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직무만족도를 향상시켜 조직의 성과에도 긍정적 기여
를 할 것이다.

치과위생사의 이전 연구 결과로는 직무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자아개념을 밝힌 연구[18], 전문직업성과 직무만족도의 상관성 
연구[19], 전문직 정체성 관련 요인 연구[20], 회복탄력성 영향요인으로 직무만족도를 보고한 연구[14,16]가 있다. 하지만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진 회복탄력성과 전문직 정체성을 변수로 조사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간호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조사한 연구[1]에서 부정적 성격유형을 가진 간호사는 직무만족도가 낮고 이직의도도 3.41배 더 높다고 하여, 치과위생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직
무만족도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성격유형, 전문직 정체성, 회복탄력성,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성격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00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승인(IRB승인번호: 1041465-202205-HR-001-15)을 받은 후, 2022년 6월 20일부터 2022년 6월 30

일까지 서울·경기 소재의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
의 표본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중간크기 효과(Es)=0.15, 유의수준(α)=0.05, 검정력(power)=0.95, 예
측변수 12개로 표본 크기를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의 크기는 최소 184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대상자 수는 회수가 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
답자 등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15부를 배부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자 1부를 제외한 214부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9문항, 성격유형 10문항, 전문직 정체성 15문항, 회복탄력성 27문항, 직무만족도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성격유형

은 Girdano 등[21]의 Hart type A 척도를 장과 강[22]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의 범
위는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의 범위를 지닌다. 점수의 범위에서 10-23점은 A유형의 
특성을, 24-40점은 B유형의 특성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0.73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0.520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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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문직 정체성은 김과 조[23]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0.832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α=0.832로 동일하였
다. 회복탄력성은 신 등[24]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장과 한[2]의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1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도 Cronbach’s α=0.891로 동일하였다. 직무만족도는 미네소타 만족설문지(Minnesota satisfaction questionnaire)
를 최[25]가 수정한 도구를 치과위생사에 맞는 어휘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박[26]의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4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0.794이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program(ver. 22.0; IBM Corp.,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과 성격유형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 회복탄력성 및 직무만족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집단 간
의 차이는 Scheffe’s test로 검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전문직 정체성, 회복탄력성, 및 직무만족도의 관련성은 Pearson’s 상관분석을 이용하였
고, 연구대상자의 직무만족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고, 유의수준(α)은 0.05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 및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은 B유형 84.6%(181명)이 높았고, 일반적 특징은 29세 이하 38.3%(82명), 기혼 46%(98명), 4년제 대학 졸업 71.5%(153

명), 총근무경력 6년 이하 37.1%(79명), 치과병원 근무 51.9%(111명), 근무자 수 2명 이하 39.7%(85명), 진료실 근무 77.1%(165명), 팀원급 
81.3%(174명), 월 소득 310만원 이상 42.5%(91명)에서 높았다<Table 1>.

Table 1. Personality type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Division N %
Personality type A type 33 15.4

B type 181 84.6
Age (yrs) ≤ 30 60 28.0

31 - 33 82 38.3
34 ≤ 72 33.6

Marital status Unmarried 95 44.4
Married 98 46.0

Educational level College 50 23.4
University 153 71.5
graduate school 11 5.1

Career (yrs) ≤ 6 73 34.1
7 - 8 70 32.7
9 ≤ 71 33.2

Dental office type Dental clinic 103 48.1
Dental hospital 111 51.9

Number of staff ≤ 2 85 39.7
3 - 4 66 30.8
5 ≤ 63 29.4

Department of working Clinic team 165 77.1
Reception 23 10.7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26 12.1

Current position Staff 174 81.3
Manager 40 18.7

Monthly income ≤ 250 59 27.6
260 - 300 64 29.9
310 ≤ 91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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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 정체성과 회복탄력성 및 직무만족
연구대상자의 성격유형에 따른 차이는 회복탄력성에서만 A유형 성격이 B유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전문직 정체성은 대학원 졸업 4.25, 치과의원 근무 3.83, 상담 및 경영업무 3.89, 관리자급 4.01로 높았고, 사후분석 결과 전문대학 졸업과 대

학원 졸업, 4년제 대학 졸업과 대학원 졸업, 근무자 수 2명 이하와 5명 이상, 3-4명과 5명 이상, 진료실 업무와 상담 및 경영업무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p<0.05).

회복탄력성은 성격유형은 A유형 3.75, 30세 이하 3.67, 미혼 3.62, 대학원 졸업 4.10, 치과의원 근무 3.76, 근무자 수 5명 이상 3.90, 상담 및 경
영업무 3.84, 관리자급 3.97로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30세 이하와 31-33세, 전문대학 졸업과 대학원 졸업, 4년제 대학 졸업과 대학원 졸업, 근
무자 수 2명 이하, 3-4명, 5명 이상, 진료실 업무와 상담 및 경영업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직무만족도는 치과의원 근무 3.55, 근무자 수 5명 이상 3.62로 높았으며, 사후분석 결과 근무자 수 2명 이하와 5명 이상, 3-4명과 5명 이상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Table 2>.

Table 2. Professional identity,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Unit: Mean±SD
Characteristics Division Professional identity Resilience Job satisfaction
Personality type A type 3.76 ± 0.52 3.75 ± 0.63 3.47 ± 0.57

B type 3.57 ± 0.49 3.47 ± 0.52 3.45 ± 0.47
t/F (p*) 1.964 (0.051) 2.738 (0.007) 0.217 (0.829)

Age (yrs) ≤ 30 3.69 ± 0.55 3.67 ± 0.60b 3.48 ± 0.59
31 - 33 3.52 ± 0.45 3.40 ± 0.47a 3.43 ± 0.43
34 ≤ 3.62 ± 0.50 3.52 ± 0.55ab 3.46 ± 0.46
t/F (p*) 2.015 (0.136) 4.191 (0.016) 0.218 (0.804)

Marital status Unmarried 3.67 ± 0.55 3.62 ± 0.61 3.44 ± 0.56
Married 3.55 ± 0.45 3.43 ± 0.47 3.46 ± 0.42
t/F (p*)  1.679 (0.095) 2.495 (0.013) -0.275 (0.784)

Educational level College 3.77 ± 0.53a 3.72 ± 0.65a 3.47 ± 0.67
University 3.50 ± 0.45a 3.41 ± 0.47a 3.43 ± 0.41
Graduate school 4.25 ± 0.45b 4.10 ± 0.38b 3.65 ± 0.45
t/F (p*) 17.297 (< 0.001)  14.703 (< 0.001) 1.055 (0.360)

Career (yrs) ≤ 6 3.56 ± 0.53 3.53 ± 0.58 3.49 ± 0.55
7 - 8 3.57 ± 0.46 3.45 ± 0.48 3.40 ± 0.44
9 ≤ 3.68 ± 0.51 3.57 ± 0.57 3.46 ± 0.46
t/F (p*) 1.382 (0.253) 0.895 (0.410) 0.544 (0.581)

Dental office type Dental clinic 3.83 ± 0.50 3.76 ± 0.57 3.55 ± 0.61
Dental hospital 3.39 ± 0.39 3.29 ± 0.40 3.36 ± 0.30
t/F (p*) 7.277 (< 0.001) 7.030 (< 0.001) 2.806 (0.005)

Number of staff ≤ 2 3.40 ± 0.24a 3.26 ± 0.25a 3.39 ± 0.28a

3 - 4 3.57 ± 0.55a 3.48 ± 0.64b 3.37 ± 0.58a

5 ≤ 3.92 ± 0.55b 3.90 ± 0.51c 3.62 ± 0.56b

t/F (p*) 23.997 (< 0.001) 32.372 (< 0.001) 5.504 (0.005)
Department of working Clinic team 3.56 ± 0.45a 3.45 ± 0.52a 3.45 ± 0.44

Reception 3.61 ± 0.53ab 3.62 ± 0.58ab 3.37 ± 0.57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3.89 ± 0.69b 3.84 ± 0.57b 3.56 ± 0.64
t/F (p*) 5.166 (0.006) 6.585 (0.002) 0.929 (0.397)

Position Staff 3.51 ± 0.46 3.41 ± 0.50 3.43 ± 0.45
Manager 4.01 ± 0.46 3.97 ± 0.48 3.55 ± 0.60
t/F (p*) -6.241 (< 0.001) -6.372 (< 0.001) -1.497 (0.136)

Monthly income ≤ 250 3.64 ± 0.59 3.57 ± 0.61 3.53 ± 0.61
260 - 300 3.58 ± 0.44 3.51 ± 0.55 3.36 ± 0.47
310 ≤ 3.60 ± 0.48 3.48 ± 0.49 3.46 ± 0.39
t/F (p*) 0.220 (0.803) 0.505 (0.605) 1.885 (0.154)

*by t-test or one-way ANOVA
a,b,c 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Duncan’s post-ho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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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문직 정체성과 회복탄력성,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과 회복탄력성 및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문직 정체성과 회복탄력성(r=0.750), 직무만족도

(r=0.452)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복탄력성과 직무만족도(r=0.539)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Table 3>.

4.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직무만족도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변수 중 근무기관 유형, 근무자 수를 더미변수 처리하였고 전문

직 정체성, 회복탄력성, 직무만족도와 함께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bin-Watson 검정계수 1.859로 잔차의 독립
성 가정에 위배되지 않고, 공차한계는 0.402-0.629로 유의한 모형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 VIF)가 1.514-2.487로 10
을 넘지 않아 위배되지 않았다. 분석된 회귀모형은 통제적으로 유의하였고(F=18.858,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9.5%이었으며, 회복탄
력성(β=0.495, p<0.001)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Table 4>.

분석된 회귀모형은 통제적으로 유의하였고(F=18.858, p<0.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9.5%이었으며, 회복탄력성(β=0.495, p<0.001)이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Table 4>.

Table 3. Correlation between professional identity,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Characteristics　 Professional identity Resilience Job satisfaction
Professional identity 1.000 　 　
Resilience 0.750*** 1.000 　
Job satisfaction 0.452*** 0.539*** 1.000
***p<0.001,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Table 4.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Variable Division B SE β t p* VIF
(Constant)  1.427 0.266 　  5.375 < 0.001 　
Dental office type (dental hospital = 1) Dental clinic -0.022 0.069 -0.023 -0.327 0.744 1.514
Number of staff (5 ≤ =1) ≤ 2  0.109 0.082  0.110  1.327 0.186 2.081

3 - 4 -0.028 0.076 -0.027 -0.367 0.714 1.590
Professional identity  0.123 0.087  0.127  1.425 0.156 2.401
Resilience  0.442 0.081  0.495  5.453 < 0.001 2.487
F=18.858, p<0.001, R2=0.312, adj. R2=0.295, DW=1.859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총괄 및 고안
치과의료기관이 전문화·대형화됨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높아지는 역할 요구도는 스트레스를 높여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결과[18]를 초래한다.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회복탄력성[14,16]과 전문직 정체성[19]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 수준이 상이하므로[1] 조직에서는 개인별 성격을 파악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성격유형, 전문직 정체성, 회복탄력성, 직무만족도를 조사하여 성격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직
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성격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수행되었다.

치과위생사의 성격유형은 B유형이 84.6%로 A유형에 비해 높았다. 윤과 남[8]의 연구에서는 B유형이 34%로 A유형 보다 낮아 본 연구 결과
와 상이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31세 이상 71.9%이었고, 윤과 남[8]의 연구에서는 30세 이상이 28.2%로 조사 연령의 차이
와 조사 시점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치과위생사는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치과병원급보다 의원급에서, 직원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상담 및 경영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자급 이상
일수록 전문직 정체성이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박 등[20]과 김과 조[23]의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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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성이 높았고, 박 등[20]의 연구에서도 병원경영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경우 전문직 정체성이 높다고 하여 본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보다 심화 된 전문교육으로 직업에 대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높이고, 상담과 경영업무 등의 주체적 업무를 통해 전문직 정체성을 보
다 높게 느끼는 결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은 성격유형 A유형에서 높았으며, 일반적 특성은 나이가 어릴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치과의원급에서, 직원 수가 
많을수록, 상담 및 경영업무 담당에서, 관리자급 이상에서 높았다.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연구한 한 장과 한[2]의 연구에서도 학력이 높을
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관리자급 이상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높다고 하여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 교육의 기회 제공이
나 근무 인원의 충분한 확보도 필요할 것이다. A유형의 성격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은 결과는, 항상 무엇을 할 준비가 되어있고 남보다 더 빠르게 
일을 잘하려고 서두르는 A유형을 완벽주의 성향과 유사하다고 볼 때 완벽주의 성향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낮다고 밝힌 고 등[27]의 연구와 A/B 
성격유형에 따른 회복탄력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밝힌 이와 김[28]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각각 간호사와 간호 대학생을 대
상으로 조사되어 연구대상이 상이한 점과 고 등[2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성격유형 도구가 다른 결과로 사료된다.

조직에서 구성원의 성격을 파악할 경우 성격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6]. 본 연
구와 동일한 A/B 성격유형 도구를 사용한 남과 이[29]의 연구에서 대학병원 종사자 중 A유형의 성격이 직무만족도가 높았는데, 본연구결과에
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A유형의 성격이 B유형보다 직무만족도와 전문직 정체성이 높은 결과로 나타나 B유형 치과위생사의 직
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성격유형에 따른 비교연구가 많지 않아 고찰이 부족한바 
새로 개발되고 대중화된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지속적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회복탄력성과 직무만족도와 상관성이 있었고, 회복탄력성은 직무만족도와 상관성이 있었다. 이는 전문직 정
체성과 회복탄력성의 상관성을 보고한 임과 이[15]의 연구, 전문직 정체성과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성을 밝힌 최와 성[11]의 연구, 회복탄력성과 
직무만족도 간의 상관성을 밝힌 다수의 연구[16,30-32]와 일치하여 본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
성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을 높여 결국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회복탄력성이었고, 치과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회복탄력성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김과 김[14]의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의 영향 요인은 
회복탄력성이라 하였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30-31]에서도 회복탄력성이 요인이라고 밝혀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이 밖에도 장과 한[2]의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낮은 회복탄력성이 소진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혀 근무환경에서 회복탄력성
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이 높아질수록 직무만족도도 높아지는 상관관
계 결과를 나타낸바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전문직 정체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직무만족도는 치과위생사의 이직의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32], 직무만족도 관리는 조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치과의료기관
에서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개별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
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회복탄력성으로 밝힌 본 연구를 토대로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치
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성격유형 검사 중 선행연구로 많이 사용되지 못했던 A/B 유형 검사 도구만을 적용하여 연구 결과를 비교·고찰하는데 어려움이 있
었고, 조사지역을 서울·경기 지역으로 한정한 점이 연구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성격유형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치과위생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성격유형별 전문직 정체성, 회복탄력성, 직무만족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다양한 성격유형 검사를 분석하여 현시점의 사회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검사를 선별하여 적용하고, 연구대상자의 범
위도 넓혀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론
본 연구는 2022년 6월 20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서울·경기 소재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215명을 대상으로 성격유형별 전

문직 정체성, 회복탄력성, 직무만족도를 분석하고,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성격유형
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대학원 졸업(4.25), 치과의원급(3.83), 상담 및 경영업무(3.89), 관리자급 (4.01)에서 높았고, 회복탄력성은 
A성격유형(3.75), 30세 이하(3.67), 대학원 졸업(4.10), 치과의원급(3.76), 근무자수 5명 이상(3.90), 상담 및 경영업무(3.84), 관리자급 이상(3.97)
에서 높았으며, 직무만족도는 치과의원급(3.55), 근무기관 치과위생사 수 5명 이상(3.62)에서 높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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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회복탄력성(r=0.750)과 직무만족도(r=0.452)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회복탄력성은 직무만족도(r=0.539)
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01).

3.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β=0.495)이었다(p<0.001).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정체성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도 높아져 결국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고, 직무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회복탄력성임을 확인하였다.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개별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적용할 필
요가 있고, 검사로 인지된 성격유형을 토대로 전문직 정체성과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의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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